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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나 사무보조를 맡고 있는 무

기계약직(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의 수가 시군 정규직 공무원 수

의 3분의 1에달할정도로양산되고있다

이들의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인

건비 부담도 나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정식 절차를 거친 정규직의 불만도 커가

고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급증은 업무 가

중이나다양화등의공직수요보다는단체

장이나 고위공무원의 자기사람 심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서류전형이나 면접

만 거치면 되는 간편한 채용 방식 관리

감독 부재 내부 비정규직 제도 개선 분위

기등이이를부추기고있다

무기계약직 되기 경쟁 갈수록 치열

전남 22개 시군은 2년 이상 근무한 기

간제는 모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바꿔주

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그러나 기

존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

안 이들시군은연차별로예산이허용되

는범위내에서 신분상승을시켜주고있

다 그 과정에서 나주시 등은 편법을 써

무기 기간제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임금은 기간제 수준으로 주

고 계약기간 제한만 없앤 것이다 이러다

보니무기계약직이되기위한경쟁도치열

해지고있다

일부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의 경고에

도 불구하고 기간제만이 아니라 무기계약

직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 같은 난맥상은

더해지고있는실정이다

기간제의경우 4대보험은가입되지만 1

일 단가가 4만2500원으로 최저임금(4만

1680원 시간당 5210원)을 약간웃도는임

금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 이에 반해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전남도의 경우 무

기계약직은 1호봉 연봉이 2379만8000원

으로 정규직 공무원 9급 1호봉(2093만

4000원)보다높다

무조건 뽑는 지자체 행재정 낭비

초래전남도의 감사 대상이 된 10개 시

군의 공통점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동

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이 불투

명하다는 점이다 자격을 갖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기보다는 부실한

자격 검증을 통해 특정인을 무기계약직으

로 신규 채용하거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직으로전환시켜준것이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0년 171명이던

무기계약직이 2015년 현재 190명으로

2012년 269명이던 기간제가 2015년 현재

333명으로 각각 19명과 64명이 증가했

다

목포시 역시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이

193명에서 220명 기간제가 251명에서

275명 보성군은 142명에서 184명 69명에

서 99명으로 많아졌다 구례군도 2010년

에 비해 무기계약직이 39명 2012년에 비

해기간제가 3명각각늘었다

신안군의 경우 2010년 무기계약직이

184명이었으나 올해 266명으로 2013년

88명이었던 기간제는 125명으로 급증했

다 화순군도마찬가지다 2010년 180명이

었던무기계약직이6년만에220명으로기

간제 역시 2012년 95명에서 140명으로 각

각늘었다

무기계약직 채용과 기간제의 무기직 전

환에대한투명성이나공정성논란이계속

될수밖에없는구조인것이다

함평영광담양등은과거기간제통계

가없거나올해부터통계작성에들어가는

등관리가부실한것으로드러났다

기준인건비 한계 정규직 못 뽑을 수

도전남도는 지난 2007년도 총액인건비

인력산정기본모형에따라자치단체별기

준인력을 최초 산정한 후 매년 국정과제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

정보완해 사용하고 있다 기준인건비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기준인력에

인건비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인건비와 물

건비를더해산정하고있다

즉 22개 시군이 뽑을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여수시

의 올해 기준인건비는 1316억9313만4000

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390억7086만

원으로 가장 적다 특히 무기계약직이 늘

어날수록정규직공무원의채용규모는줄

어들수밖에없는구조인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많은

지자체의경우3년 그렇지않은곳도5년이

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

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하고관리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2030대는 물론 4050대까지엄청난 경쟁

을하는데쉽게무기계약직이된다는지적

이 있어 감사에 나선 것이라며 공개모집

없이 이력서만 받아 선발하거나 형식적인

면접을 거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단체장고위공무원 내사람심기

인건비가중정규직못뽑을지경

활짝열린공직뒷문

문형표(가운데 노란상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남 22개 시군 직원수

무기계약등이 30% 차지

채용전환과정도불투명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

해메르스 확진자와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격리조치하겠다고 31일밝혔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

단의조처를내리기로결정한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메르스 확산 방지 브

리핑에서 시설격리조치자는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의료진이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한다며 시설격

리 조치로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계획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

현재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1조 3항에따르면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기간입원또는격리시킬수있다

시설 격리자는 구체적으로 메르스 환

자와밀접접촉한사람가운데연령이 50

세 이상이거나 동시에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

다 해당자들은 2군데 시설에 격리되며

그규모는전체밀접접촉자대상자중에

약 35%내외가될것으로복지부는예상

하고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대해 현재까지바이러스변이

는 없다며 정확한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중이라고밝혔다

김 이사장은 3차 감염 발생 주장 가능

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

간에환자가많이발생한것은특수한의

료 환경에서생긴것이며 3차 감염이 아

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

명했다

복지부권준욱메르스중앙대책본부기

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

원을공개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

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

한오해를받을수있다고말했다

한편 브리핑에 참석한 문 장관은 메

르스전파력판단미흡과최초메르스환

자접촉자그룹의일부누락등으로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환자전원에대해격리해철저히모

니터링중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메르스밀접접촉고위험자시설격리
보건복지부 대상자생계지원방안마련3차 감염은없어

메르스의 확산세는 국내 최초 감염자

가 격리된 뒤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이번주중반이고비가될것으로보인다

보건당국의 예상대로라면 이 시기가 지

나면 환자수 증가세가 한풀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사

례도 있는 만큼 3차 감염자가 발생한다

면확산세는오히려커질수도있다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초 감염 환

자로 그동안 14명의 2차 감염 환자를 발

생시킨A(68)씨는지난 20일국가지정격

리병상으로옮겨졌다 이때A씨가 격리

됐으니 그 이후에는 2차 감염의 원인이

되는밀접접촉은일어나지않았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메르스의 최대잠

복기인 2주가 지난 뒤인오는 3일부터는

2차 감염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다다만그이전에A씨와밀접접촉했지

만그동안미처보건당국이격리관찰대

상자로 관리하지 못했던 감염자가 나올

수는있다

보건당국은 첫 환자 발생 직후부터 2

주를 메르스 확산을 위한 골든 타임으

로보고그동안확산방지에총력을기울

여왔다

2차 감염자 14명 모두 1517일 A씨

와 밀접접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

산세는이번주초부터꺾일가능성이크

다 연합뉴스

잠복기 2주 지나메르스이번주중반이고비

분류(정규직공무원

정원현원)

무기계약직(청원경찰등포함) 기간제근로자

201004 201304 201404 201504 201204 201304 201404 201504

목포(11271105) 193 239 236 220 251 266 275 

여수(16921680) 319 346 349 359 241 232 223 208

순천(1336 1266) 319 320 353 362  144 178 183

나주(960937) 140 164 178 179 79 108 154 194

광양(924889) 171 170 169 190 269 219 325 333

담양(580570) 89 92 144 144    102

곡성(558534) 90 84 106 120 69 62 53 40

구례(493481) 139 131 160 178 65 67 45 68

고흥(769757) 204 188 181 221 123 135 147 104

보성(590563) 142 153 184 184 69 65 99 99

화순(347333) 180 201 216 220 95 131 138 140

장흥(563519) 144 168 172 216 78 86 71 38

강진(560559) 136 149 183 180 35 55 52 44

해남(755708) 207 230 244 240 23 24 30 45

영암(679639) 147 167 187 184 147 109 149 141

무안(624613) 136 142 135 135  140 183 111

함평(534514) 64 81 81 118    102

영광(616579) 101 100 121 121    

장성(582543) 92 92 117 119 100 92 95 99

완도(652629) 190 165 187 187 100 91 62 67

진도(531509) 112 112 138 177 111 109 96 54

신안(707675) 184 240 276 266  88 88 125

계 3499 3744 4117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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